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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내용

□ 국표원이 여러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갤노트7에 대해 안전성

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

ㅇ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대신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 발생 원인을 담은

제품사고 발생보고서와 자진수거등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논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이번 갤노트7의 리콜은 사고제품의 신속한 제품수거를 위해 제품
안전기본법(13조)에 따라 자발적 리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
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

ㅇ 자발적리콜의 경우,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․교환하기 위해서는
대부분의 나라가 2~6개월 소요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
제출한 원인분석및수거등의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임

ㅇ 갤럭시 노트7 건도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(제13조)에 따라

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

ㅇ 한국뿐 아니라 미국, 캐나다, 유럽, 중국 등에서도 안전성조사 없이
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 (043-870-5430)
남택주 연구관 (043-870-54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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